
신합섬 및 복합소재 염색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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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소재의 염색가공기술 

2.13 복합섬유의 날염 

2.13.1 서 언 

단독 섬유의 특징을 복합에 의해 실용상의 착용성, 상품의 강도, 가공효과, 

가치감 등의 개선과 향상을 목적으로 한 복합제품은 합성섬유와 천연섬유의 

조합을 주체로 하여, 합성섬유끼리 또는 천연섬유끼리도 조합함으로써 상당

히 광범위해졌다. 

이들 섬유를 날염하는데는 단독 섬유에 적용되는 염료를 선정하여 단독 

또는 복합하여 응용한다. 그러나 염착거동에서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매우 복

잡한 테크닉을 필요로 하여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이들 문제는 구성하는 섬유의 특성이 다른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날염공정

면에서의 내열성, 내약품성, 염착성, 견뢰도, 상호오염 등이 있으며, 대개의 

경우 배합하는 염료의 최적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실제 날염가공에 임해서는 섬유특성, 염착거동, 견뢰도 등을 충분히 파악

한 후에 목적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표 13.1>은 복합섬유에 대해 직접날염용의 적용염료를 나타낸 것이며, 아

울러 주된 염료의 날염법에 대해 다음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표 13.1> 복합섬유와 적용염료의 조합 

 

 

 

2.13.2 폴리에스터/셀룰로스(면, 레이온, 마 등)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색재는 안료, 분산염료/안료, 분산/반응성염료, 분산/

배트염료, 분산/직접염료, 분산/나프톨염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주된 것은 

안료이지만 균날성, 견뢰도, 태 등을 고려하여 염료를 사용한다. 

1) 직접날엽법 

(1) 분산/반응성염료에 의한 경우 

분산염료/반응성염료 병용으로 폴리에스터/면 혼에 대한 직접날염의 고착



법에는 1상방식과 2상방식이 있다. 

1상방식은 분산/반응성염료와 알칼리를 함유하는 날염호를 조제하여 인날, 

건조한 후 thermofix법, HT steam법, HP steam법 등으로 폴리에스터와 셀룰로스

쪽을 동시에 고착시킨다. 2상방식은 분산/반응성염료를 함유하는 중성상태의 

날염호를 조제하여 인날, 건조한 후 폴리에스터쪽의 고착(thermofix법, HT 

steam법, HP steam법 등)을 완료시킨 후 알칼리처리(알칼리 쇼크법, 알칼리 블

로치 스팀법, UR 스팀법, 콜드 픽스법)로 셀룰로스쪽을 고착시킨다. 

 

① 공 정 

 

 

 



 

 

② 날염호의 처방 

 



③조작상의 유의사항 

가) 분산염료의 선정 

 
 

나) 반응성염료의 선정 

 

 

다) 요소(尿素) 

반응성염료의 용해, 침투, 습윤, 탈호성의 향상 외에도 1상 건열고착법에서 

반응성염료의 염착향상과 생지의 황변방지에 효과가 있다.  

사용량은 반응성염료의 반응기의 종류, 고착온도와 시간에 따라 조절한다. 

다만 HP 스팀법에서는 반응성염료의 염착성 저하(가수분해의 촉진)와 색번짐

(bleeding)이 생길 우려가 있다. 

라) 호제 

(가) 호제의 역할은 단지 증점물질로서 첨예한 도안의 무늬를 나타낼 뿐 

아니라 염료의 고착율, 색농도(color value), 분산염료의 고착율, 색농도(color 

value), 분산염료의 승화오염, 인날부의 면오염 세정성 등에 크게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전체를 감안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일반적으로 반응성염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알긴산소다, 고에스테르화 

섬유소유도호료 등이 염료의 고착율과 세정성에는 바람직하고, 또한 건열고

착법에서는 호고형분 함유량이 적은 것이 염료의 고착율향상과 관계가 있다. 

반면 세정성으로는 중합도가 적은 저점도의 것이 탈호성으로는 중합도가 적

은 저점도의 것이 탈호성에는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실용적으로는 저점도 

알긴을 기본으로 한 O/W 에멀젼 혼합호가 서머졸 또는 HP스팀법에 사용된

다. 

 

<표 13.2> 호제와 염착거동의 관계 

 

 

(다) 대표적인 호제와 날염성과의 관계를 서머졸 고착법을 예로 들은 것이 

<표 13.2> 이다. 더욱이 부가형 반응성염료는 150℃이상의 열처리에서 요소

와 접하면 염료의 염착저하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요소

를 병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능기 2개 이상을 지닌 turq. blue와 black염료는 

예외이다. 



(라) 염료의 염착성, 세정속도, 인날침투 등의 면에서 알긴에 O/W에 멀젼

을 병용하면 아주 효과적이며, 색호에 약 15% 사용하면 좋다. 그러나 과잉 

사용하면 인날하여 풀튀김(s-plash), 무늬부분의 번짐, 분산염료의 승화오염, 

인날부의 분산염료에 의한 면오염도가 증대하며 또한 반응성염료의 완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표 13.3>은 이의 예이다. 

 

<표 13.3> 날염호중의 에멀젼량과 염착거동의 관계 

1) 분산염료 

 

2) 반응성염료 

 

 

마) 환원방지제 

호제로서의 알긴산소다, 섬유소 글리콜산소다 등은 환원력이 없지만 가공

중에 환원성 가스와 접촉하거나 용수중에 철이온이 혼입되어있거나 또는 스



티밍중에 환원작용을 받는 등의 이유로 해서 염료에 따라서는 농도저하 또

는 변색될 염려가 있다. 

이 때문에 필요에 따라 약산화성물질의 메타니트로벤젠술폰산소다를 1~2% 

o.w.p 사용하여 환원의 영향을 방지한다. 또한 HP스팀법에서는 염소산소다 

0.2~0.5% o.w.p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금속이온봉쇄제 

용수중에 다량의 금속이온을 함유하는 경우나 금속이온이 날염호중에 혼

입하면 킬레이트 가능한 구조를 갖는 염료는 금속과 배위결합을 일으켜 색

상변화, 농도저하 또는 분산염료의 분산력저하 등의 염려가 있다. 

이 때문에 필요에 따라 무기계의 헥사메타인산소다나 유기계의 에틸렌디

아민테트라 초산소다를 0.2~0.5% o.w.p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 색상 순화, 농도저하를 초래하는 금속 :  

Cu2+ ＞ Fe3+ ＞ Fe2+ 

· 농도저하를 초래하는 금속 : 

Mn2+ ≫ Ca2+ , Mg2+ 

사) 알칼리(1상법) 

반응성염료의 종류, 염료의 농도, 고착조건에 따라서 선정한다. 특히 HP스

팀법으로 부가형 반응성염료를 고착시키는 경우는 다음 조건으로 농후 및 

재현성이 있는 고착을 할 수 있다. 

 

아) 분산염료의 농염화제 

분산염료의 고착법으로서 서머픽스법, HT스팀법 등을 채용하는 경우, 분산



염료의 HT 스티밍용 농염화제 2~3% o.w.p를 사용하면 현저한 염착력의 향상

효과를 나타낸다. 

다만 날염호중에 O/W 에멀젼 20% o.w.p이상 함유한 경우는 농염화제가 필

요없다. 

자) 염료의 용해 및 분산 

소정량의 반응성염료에 열을 가하고, 그 다음 요소를 가하여 (HP steam법은 

제외) 충분히 용해시킨 다음 냉각하고, 약 50~60℃에 도달하면 분산염료를 

가하여 충분히 분산시킨 다음, 원호에 가한다. 

차) 고착처리 

(가) 분산/반응성염료 병용시의 염착거동(thermosol의 예) 

㉮ 패딩염색으로 폴리에스터/면 혼을 염색하는 경우, 폴리에스터-분산염료, 

면-반응성염료 각각을 먼저 염색하여 동색을 내는 농도에 혼방비율을 곱한 

염료분을 배합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날염에서는 이와같은 방식에 따르더라도 색침투불량과 농도얼룩을 

일으키는 것이 많다. 

완전히 이행(migration)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섬유로 환산한 분

산염료를 100% 폴리에스터와 폴리에스터/면 혼에 각각 인날하고 고착시킨 

후, 염착염료분을 추출하여 측정한 결과 고착비율이 15% 저하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반응성염료는 요소룰 사용하지 않은 때는 비슷한 거동을 나타내지만, 

요소를 사용한 경우는 거의 완전 이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산염료에서는 

요소공존하에서의 마이그레이션은 근소하다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두 염료가 공존하는 경우, 각 염료의 염착에 미치는 영향은 염

료구조라든가, 염료중에 함유되는 희석제의 종류 및 양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반응성염료의 염착 저하가 크다. 염료구조로서는 아조계보다 퀴

논계가 서로 영향을 받기 쉽다. 

㉰ 색을 내는데는 혼방비율이 높은쪽의 염료에 중점을 두고, 다른 염료는 

색침투불량을 방지하는 정도로 가하는 방법이 염착성, 재현성, 세정부하의 

경감 및 경제성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예를 <표 13.4>에 나타냈다. 

 

<표 13.4> 두 섬유의 염착성 

 

 

(나) 알칼리처리 

분산염료를 고착시킨 후 알칼리처리하는 경우, 날염한 포를 충분히 건조시

키지 않으면 색번짐 또는 알칼리쇼크욕의 온도저하에 기인하며 발색불량의 

원인이 된다. 

카) 세 정 

(가) 팽윤처리라는 것은 오픈소우퍼(open soaper)의 경우에 수세에서 발호를 

좋게 하기 위하여 일정시간(수초동안) 수욕에 침지시키는 것인데, 건열고착의 

경우에 효과적이다. 

(나) 세정공정에서는 이탈하는 미고착염료중에서 반응성염료는 면쪽을 오

염시키고, 분산염료는 폴리에스터쪽을 오염시키지만 그중에는 면을 오염시키

는 염료도 있다. 



이 경우, 면에 오염된 반응성염료는 고온소우핑으로 대부분 제거할 수 있

다. 

그러나 분산염료는 소우핑전의 탕세온도가 50℃이상이 되면, 백장오염이 

극도로 증가하여, 그 뒤의 소우핑으로도 제거가 곤란하게 된다. 

(다) 수세초기에는 대량의 상온수로 가능한한 미고착 염료를 제거하고 나

서, 다음의 소우핑조로 이동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세정제의 소모

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오염액이 가능한 한 소우핑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야한다. 

연속세정의 경우, 소우핑욕에 축적되는 탈락염료는 최고 약 250ppm에 달

한다고 한다. 

이 농도에서는 백장오염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액의 교체, 물의 순환 등

이 필요하다. 한편 소우핑욕중의 세정제가 적은 경우는 액오염이 적은 것과 

상관없이 백장오염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소우핑욕에는 일정량 이상의 유

효세정제 농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라) 소우핑처리의 예 

㉮ 알칼리소우핑(분산염료/치환형반응성염료) 

P/C용 소우핑제 4g/l, 가성소다(38˚Bé) 10~20ml/l를 함유하는 욕을 85~95℃

로 승온하여 40초 이상 처리한다. 특히 퀴논계 분산염료에 의한 오염제거에 

효과가 있다. 

㉯ 중성소우핑(분산염료/부가형반응성염료) 

P/C용 소우핑제 4g/l를 함유하는 욕을 80~90℃로 승온하여 40초이상 처리

한다. 

특히 초기수세에서 액온도가 높은 경우는 분산염료에 의한 폴리에스터 오

염이 증대하여 소우핑으로 오염제거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있다.(퀴논계 분



산염료) 

한편, 반응성염료는 저온에서 오염되더라도 고온의 소우핑으로 쉽게 제거

할 수 있다. 

㉰ 소우핑의 거동 

2상법에서 navy, black에 대한 세정성을 <표 13.5>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 

각 공정 모두 30~45초 정도까지는 현저하게 탈락한다. 

 

<표 13.5> Soaping에서의 거동 

 

 

견뢰도면에서는 수세한 후 활성제로 40초정도 수세하면 충분하며, 더욱이 

고온소우핑을 해도 반급정도 향상된다. 

(2) 분산/배트염료에 의한 경우 

배트염료의 적용은, 특히 담색의 일광견뢰도를 중시하는 경우에 유리하며, 

블로치법 또는 콜로레진(colloresin)법을 응용하여 염료를 고착시킨다. 또한 

P/C혼방율 65~35용으로 복합염료도 나왔다. 

① Thermosol-chemical blotch steam법 

인날후 서머졸에 의하여 분산염료를 고착하고, 이어서 알칼리 환원호를 인

날면에 커버프린팅(cover printing)하여, 바로 blotch ager로 30초간 스티밍하는 

방법으로, 백장오염이 생기는 트러블이 없이 견뢰도가 좋은 염색을 할 수 있



다. 

가) 공정 

인날 → 건조 → 서머졸(200℃×60~90초) → 케미칼호의 커버프린팅 → 스

티밍(100℃×30초) → 수세 → 산화(40~50℃×5분 : 48% CH3COOH) 5ml/l, 33% 

H2O2 5ml/l) → 수세 → 탕세 → 소우핑(80~90℃×5분 : 세정제 2g/l) → 탕세 

→ 수세 → 건조 

나) 날염호의 처방 

X(g)     분산염료 

Y       배트염료 

200     온수(40~50℃) 

600     호제(예, 생맥 9% 풀 4 : 알긴산소다 4% 풀 6의 혼합호) 

0~3     금속이온봉쇄제 

Z       밸런스 

1,000g 

다. 케미칼호의 조제 

소요량의 냉수에 가용성 전분을 분산시켜 교반하면서 가성소다를 서서히 

첨가하면 차지고 밀도가 조밀한 풀(paste)로 된다. 그후 하이드로술파이트를 

가한다. 또 하이드로술파이트는 사용수의 일부와 소량의 가성소다로 별도 용

해시키고 나서 사용하면 작업성이 좋다. 

680g     물 

30       가용성 전분(예 : 프레쉬겐···일반화학, 톱텍스···보전분) 

210      가성소다(38˚Bé) 

80       하이드로술파이트 

1,000g 



② Thermosol-chemical pad steam법 

배트염료의 고착방법인 콜로레진법의 개량처방으로 색번짐과 백장오염이 

없고 또한 적용염료의 제한없이 양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 공정 

인날 → 건조 → 서머졸 → 케미칼액의 패딩(픽업율 약 80%) → 스티밍

(100℃×30초) → 수세 → 산화 → 수세 → 탕세 → 소우핑 → 탕세 → 수세 

→ 건조 

나) 날염호의 처방 

①의 나)항 참조. 다만 호제는 콜로레진호, 예를 들면 Tylose MH-1000 4.5% 

풀을 사용한다. 또한 Sumitex Resin AMH-2000을 3~4% 첨가함으로써 색호의 

섬유접착성, 염착성, 케미칼액의 침투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 케미칼액의 조제 

600      물 

100g     식염 

20g     가용성 전분(케미칼액 점도를 약 400c.p.s가 되도록 양적 조정을 

한다)   

90ml     가성소다(38˚Bé) 

90g      하이드로술파이트 

X        물 

1,000ml 

② Thermosol – chemical pad dry steam법 

배트염료의 고착방법인 콜로레진법과 롱갈릿 탄산칼륨 변형법을 응용한 

것인데, 래피드에저(rapid ager)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가) 공 정 

②의 가)항에 준하며, 케미칼액을 패딩(픽업율 60%)한 후, 60~80℃×2~3분

으로 중간건조를 하고 100℃×20분 스티밍한다. 

나) 날염호의 처방 : ②의 나)항 참조 

다) 케미칼액의 조제 

500       물 

200ml     가성소다(38˚Bé) 

100g      식염 

200g      sodium formaldehyde sulfoxylate 

X         물 

1,000ml 

(3) 분산/직접염료에 의한 경우 

직접염료는 견뢰도가 양호한 고급직접염료를 선정하여, 고압스팀 또는 서

머졸-스티밍한 후 고착처리를 한다. 

① 공 정 

인날 → 건조 → [서머졸(200℃×60~90초) → 스티밍(100℃×3분)] 또는  

[고압스티밍(130℃×30분)] → 수세 → 소우핑 → 고착처리(폴리아민계 고착

제 4% o.w.f 50℃×20분, 빙초산 2ml/l) → 수세 → 건조 

② 날염호의 처방 

X(g)       직접염료 

20~40   염료용해제 

200       열수(약 90℃)···약 50℃로 냉각하고 나서 

Y         분산염료 

0~50    요소 



500       호제풀(스팀법의 경우는 포화함수량이 높은 호제가 내블리드면

에서 유리함. 예를 들면 locust bean계 고무를 사용) 

0~5      금속이온봉쇄제 

10~20    환원방지제 

Z          밸런스 

1,000g 

또한 날염호처방중에 약간의 유기산(예를 들면, 주석산 0.1%)을 사용하여 

색호의 pH를 중성~약산성으로 유지함으로써 색상이 안정된다. 

(4) 분산/Rapidogen 타입 염료에 의한 경우  

Rapidogen타입 염료를 중성스팀법(예, Developer N 사용 : 출양색소)에 준하

여 용해시킨 염료용액중에 분산염료로서 온도감성이 적고, 알칼리 안정성이 

양호한 것을 가하여 날염호를 조제한다. 인날한 후는 115~120℃×20분동안 

스팀처리를 한다. 


